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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번 강승민 

안녕하십니까． 

2015년 제대로 철학과 학생회 부회장 강승민입니다． 

항상 말로 인사를 나누다가 이렇게 글로 여러분을 만나려니 어떻 

게 글을 적어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 년 전에도 오늘처럼 

인사말을 부탁받은 적이 있츱니다． 그때는 2015년을 여는 글이었 

다면 오늘은 2015년을 마무리 하는 글이 되겠네요． 같은 인사말이 

지만 느낌은 매우 다르게 다가옵니다． 제대로 철학과 회장인 한승 

수 학우와 부회장인 저는 2015년 ' 세대로 ' 라는 철학과 학생회 

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덕분어ㅣ 정말 다사다난 

한 일이 많았습니다， 2015년 졸업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내드리고， 

신입생들을 맞이하고 쳬육대회를 참여하며 축제에서 엠티까시 분 

명 엊그제 일 같았었는데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믿기 

지가 않습니다． 너무 야촉하다는 단어가 이런 경우에 사용하라고 

존재하는 것 같네요． 너무 야속하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처음 저 

와 한승수 학우가 한 과를 대표하는 사리에 앉는다는 것이 감사하 

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많은 친구들을 이해하고 포옹하며 

마지막에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취직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도 큰 짐을 우리가 짊어져진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곤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겠다． 나는 평범하지 않고， 대단한 아이일 것이다． 

며 나를 다독였습니다． 정말 부정하고 싶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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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5년 동안 정말 해낸 것이 없습니다． 자격증을 터득하지 못 

했고， 졸업사격인 영어점수에 신경을 쓰지 못 했을 뿐더러 작년의 

목표였던 호주여행도 다녀오지 못 했습니다． 서는 한 마리 토끼만 

잡은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철학과 학우님들 덕분에 토끼 중 

에서도 제일 통통한 녀석을 잡았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우님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하면서 저는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인간다워졌습니다． 서한테 사람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하 

하． 2015년 추억을 함께했던 많은 철학과 학우님들． 이 추위에 국 

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학우님들，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하 

고 있을 故 김선인 학우님， 많이 부족했던 저와 한승수 학우를 믿 

고 이렇게 따라와 주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2015년은 제가 만20세가 되어 19세 빨간 영화를 당당하게 볼 수 

있었을 때보다 더욱 행복한 한 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2015년이 듯 깊은 한 해로 마음을 울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2016년도 ' 제대로 ' 슬로건처럼 큰 길을 밝게 나아가， 행복한 

일만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2015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일 년 동안 저희를 앞에서 이끌 

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신 철학과 교수님， 조교선생님， 동문선배님， 

선후배님， 멀리서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우리 철학과 제대로 학생회 집부들과 나의 동기이 

자， 회장 한승수 학우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박수를 보내며， 2015 

년 제대로 철학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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